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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훈클럽과 한국언론진흥재단(KPF)은 한국전쟁에 참
전한 10개국의 언론인을 대상으로 ‘2012 관훈-KPF 
프레스 펠로십’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필
자는 이 프로그램의 참가자 중 한 명으로서 한국의 기적
적인 발전과 성공 스토리에 대한 정보를 직접 접할 수 있
는 귀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공식적인 일정에는 없지만 언론
보도로 인한 분쟁의 해결방식에 대한 식견을 얻고자 관
훈클럽에 언론중재위원회를 방문하여 줄 것을 부탁했고, 
관훈클럽의 요청을 언론중재위원회가 기꺼이 수락해줌
으로써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교육을 통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의 자유와 독
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국민·단체·기관의 권익과 자유
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음을 배웠다. 즉, 언론중재
위원회가 언론으로 하여금 잘못된 보도, 비현실적인 보
도, 편파적인 보도를 자제하도록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것은 언론이 스스로 신뢰를 지
켜 그 지속가능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강한 지원
자를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위원회를 방문해 알게 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언론 피해자가 위원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론보도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이해관계자라면 
누구든지 구술에 의해 신청서 작성의 도움을 받거나, 신
청서를 작성하여 내방이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
다고 한다. 더욱이 위원회는 18개 중재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10개 중재부는 서울이 아닌 지역에 설치
돼 있다. 이들 지역중재부가 국민들의 접근성을 더욱 쉽
게 하고 조정중재 절차의 신속성을 제고하는 것은 거듭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한 놀랍게도 위원회는 조정과 중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다. 이처럼 비용이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이 14일 이내에 매우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음
을 알게 됐다. 위원회를 이용한다면 양 당사자인 언론사와 
피해자 모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위원회에 신청된 사건수가 늘어나는 원인이 바
로 언론매체의 종류와 수가 늘어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한
다. 국민의 권익과 자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 또한 신
청사건 수를 늘어나게 하는 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했
다고 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들이 오랜 역사에 걸쳐 
쌓아온 위원회의 좋은 취지를 약화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에티오피아에는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이 제3자의 입장
에서 언론분쟁을 조정·중재하는 독립적인 분쟁해결기관
이 없다. 다만 에티오피아 방송청에서 방송보도를 대상
으로 잘못됐거나 불공정한 사항을 심의하여 바로잡는 기
능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신문과 뉴미디어의 잘못된 
보도를 담당하는 특정한 기구가 없어, 언론분쟁은 민사
소송이나 형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해결된다. 물
론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 정부에서 언론사를 대상
으로 일종의 신문평의회와 같은 자율규제기구를 설립할 
것을 널리 요구하여 왔으나, 아직 언론사들은 신문평의
회를 비롯한 어떠한 기구도 설립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
서 필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교육이 매우 중요한 경
험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언론중재위원회가 건전한 언론환경을 조성함으
로써 국가에 도움을 주는 한편 국민의 권익과 자유를 동
시에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또한 언론중재위
원회는 상담과 조정중재 절차를 무료로 제공할 뿐만 아
니라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사건이 처리돼 양 당사자들
에게 편리함을 주고 있었다. 이번 교육이 실용적인 언론
분쟁 해결기관이 설립되지 않은 나라에서 온 기자들에게 
무척 유익한 강의였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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